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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self-identity, parenting style, peer attachment,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 on career identity, and to verify if self- identity shows the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ing style, peer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career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of 3rd-yea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1st grade panel of ʻ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ʼ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as used as the analysis data. The program which was used for

the analysis was SPSS ver 22.0 for descriptive, Cronbachʼs α,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revealed that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for career identity was self identity, followed

by peer attachment, while relationship with teacher is least influential. Parenting style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career identity. Second, it was revealed that self-identity had a moderating effect when the interaction between 

parenting style and the self-identity, and the interaction between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the self-identity were 

injected. Therefore, if the education related to the self-identity is conducted continuously in the home economics 

subject, the conflict and anxiety on the career problem of middle school students will be reduced and the career identity

will be developed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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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기에는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통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다.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은 이전에 비해 가속화되고, 역동성을 갖

는 특징이 있으며(Park, Cheon, & Lee, 2008), 이 때 경험하는 

시기적 특징은 혼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안정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문제 상황의 해

결책이 되며, 적합한 진로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에 추후 인생

을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로정체감이란 직업에 대해 갖는 자신의 흥미와 목표, 재능

에 대해 정확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갖췄는가를 의미한다

(Holland, 1985). 만약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가질 경우 개인이 

목표로 하는 직업의 수는 적어지고, 진로 결정에도 자신감을 갖

게 된다(Kim, 2007). Holland와 Gottfredson과 Power(1980)에 

의하면 진로정체감은 나이, 교육수준, 자아개념, 진로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의 수준도 점차 상승하게 된다(Ryu, 2006 재인용). 

Super는 진로발달이 인생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일부

는 자신의 심리적-생리적 속성에 의해서, 또 다른 일부는 의미 

있는 타자를 포함하는 환경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비율에 따른 

전체 발달의 한 측면으로서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Cho, 2013; Wee, 2011). 그러므로, 진로정체감이 어떠한 변인

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변인 뿐 

아니라 환경변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Marcia(1966)는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의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아정체감의 발달 단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함

에 있어 의사결정수준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Kim(2014)은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Erikson의 결정

기적 이론은 자아개념을 자아정체감의 발달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Yoon, 2012),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을 자아정

체감과 다르지 않는 개념으로 보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과 같은 개인

적인 요인 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중 많은 연구가 가족변인 중 부모와 관련된 변인들을 다루었

다. 특히 Kim(2012), Park(2015)과 Yoon(2015)은 개인특성과 

함께 부모관여방식을, Mok(2011)은 자기격려와 함께 부모애착

을 진로정체감과의 관련변인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진로지지는 자녀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는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Kim, 2012; Park, 2015; Yoon, 2015). 반면,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가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긍정

적인 효과만을 주는 것이 아니며, 과한 개입으로 작용해 오히려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어

(Chope, 2005), 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Yoon(2015)은 부모의 지지 뿐 아니라 또래지지가 기본 심리

욕구를 경유하여 진로정체감에 간접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Noh(1999)는 형제와 부모, 친구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청소년

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진로정체감을 형

성하는데 있어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반면, Park(2016)은 진로

정체감을 학습습관과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 요인, 삶의 만족 

등과 함께 분석한 결과, 교사 및 교우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만, 진로정체감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정서적, 물리적 지지가 학생의 진로인식에 오히려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미하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도 보고되어(Yoon, 2012), 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정과교육과 진로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학교에

서 가정과 수업을 통한 진로성숙도의 변화(Nam, 2012; Park, 

2013), 대안학교와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

도 차이 분석(Kim, 2009), 가정교과서의 진로교육 내용 분석

(Kang, 2011; M. Kim, 2013; Son, Park, & Chae, 2009), 진로

프로그램 개발(Lee, Kim, Yun, & Cheon, 2010), 가정교과의 

진로교육과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E. Kim, 2013), 진로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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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Hong & Yoo, 2008) 등이 있다. 

Hong과 Yoo(2008)가 진로성숙도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한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자료를 분석

에 활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Super는 진로유형 연구에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등 5개의 발달단계를 나누었다. 탐색기(15～24세)는 학

교생활, 여가활동, 시간제 일을 통하여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탐색을 시도하는 시기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로 구분되는데, 특히 잠정기는 중학생 시기에 해당되며 잠정적

인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을 환상, 토의, 일, 기타 경험을 통하여 

시도해 보는 시기이다(Cho, 2013; Wee, 2011). 그러므로 중학

교 시기는 진로발달과정 중 진로탐색기로 자기 탐색 및 이해에 

기반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하

는 과업을 가지고 있어(Choi & Hong, 2013), 중학교 시기에 진

로정체감과 관련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개인발달 영역과 발달환경 영역(Kim, 

2012; Mok, 2011; Park, 2015; Park, 2016; Son, Sin, & Son, 

2014)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도 진로정체감과 관련지어 개인발달 영역과 

발달환경 영역을 모두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개인

발달 영역으로는 자아정체감, 발달환경 영역으로는 부모양육방

식, 또래애착, 교사관계를 진로정체감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자아정체감이 부모의 방임과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Kim, 2014; Lee & Sunwoo, 2015), 부모양

육방식 뿐 아니라 또래애착 또한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

아정체감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 Kim, 2018; Park & 

Yang, 2017). 또한 자아정체감과 교사지지가 진로인식도에 영

향을 미치며, 자아정체감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Yoon, 2012),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 

등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실시된 ‘한국아동･청소

년패널조사(KCYPS)’ 중학교 1학년 패널 3차년도 자료를 이용

하여 자아정체감,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진로정

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는데 있다. 또한 부모양육

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

감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정체감

과 연관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가정과수업을 통한 진

로정체감 향상,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제

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둘째,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진로정체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정체감의 정의 및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Son et al., 2014). Holland는 진로정체감이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안정된 상(picture)을 통해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의 확신으로 설명하였다(Kong, 

2008). 나아가 개인이 지각한 자신의 목표와 흥미, 재능 등에 대

해 얼마나 명확하고, 안정된 청사진을 소유하고 있는가의 의미

로 보았다(Holland, 1985).

  국내의 연구에서 Pi(2005)는 진로정체감을 직업을 합리적으

로 선택하기 위해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의 진로 및 적

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고, 추후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직업 세

계와 연관 지을 때 영향을 주는 토대로 정의한다. Shin과 

Jang(2012)은 Holland(1985)의 정의와 비슷하게 직업에 대한 

목표, 흥미, 능력 등에 대해 각 개인이 얼마나 안정된 정체성을 

형성하였는지를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Lee(2008)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때 진로에 대해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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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태도가 얼마나 명확성과 안정성을 구축하고 있는가의 정도

로 진로정체감을 설명하였다. 

  Ko(2014)는 학자별로 진로정체감의 개념을 정립할 때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Berelson의 단어분석법을 사용하

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신, 능력, 흥미, 목표, 상/그림, 직업, 

명확/정확, 안정, 진로의 단어가 자주 거론됨을 확인하였고, 이

를 종합하여 진로정체감이란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진로에 대

한 정확한 인지와 직업에 있어서의 능력, 흥미, 목표에 대해 안

정된 상을 갖춘 정도라 하였다.

  Holland(1985)에 의하면 정체감은 개인적 정체감과 환경적 

정체감으로 구성되는데, 진로정체감은 이 두 정체감이 일치될 

때 만들어진다. 먼저 개인적 정체감이란 성격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목표나 흥미, 재능에 대해 스스로 분명하고 안정된 상을 

갖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적 정체감은 개인이 속한 조직

이나 주변 환경이 명확하고, 목표나 직무, 보상 등을 제공할 때 

형성될 수 있다. 그는 행동이란 개인적인 요소와 환경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며, 두 정체감을 바로 인식할 때 비로소 

본인 스스로 진로에 대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개

인적, 환경적 정체감이 동시에 형성되고, 발달할 때 안정적인 

진로목표, 흥미, 능력까지 향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이란 자신의 인생을 위

해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 자아정체감과 진

로정체감 간의 관계

  Roe(1959)에 의하면, 성인기의 직업선택은 아동기에 형성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욕구에 대한 반응으

로 이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

모양육방식은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Lee(2010)는 부모의 지지행동, 간섭행동, 관여행동을 진로관련

행동으로 보고, 부모의 신뢰성과 친밀감을 애착으로 구분하여,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때 부모의 간섭 및 관여

행동은 진로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진로지지

행동 및 부모의 애착은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

인하였다. Kim(2012)은 부모가 다른 타인에 비해 청소년의 진

로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상 청소년기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 독립성보다 정

서적 친밀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특

히 부모관여방식 중 부모의 지지는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형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안에서의 정서적 지

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로 역량도 개발될 수 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015)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데,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도 높아지며, 특히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언어적 격려는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지원은 

부모 외에 친구, 교사를 들 수 있다. 청소년기의 또래애착은 진

로자기결정 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우울 감소와 진로정체감 발달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제시된

다(Ahn & Lee, 2011). 학교 또한 청소년 발달의 매우 중요한 

환경 변인으로 교사-학생 간 언어적 상호작용은 진로정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Lee(2006)에 의하면 담임교사와의 대화 

공감도는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인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학생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교사가 해소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공감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이는 자

기 확신과 진로에 대해 명확성을 갖게 한다. Yoon(2012)은 초

등학생은 담임교사가 본인을 많이 지지해 준다고 지각할수록 

진로인식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Hwang(2018)은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 그릿, 열등

감이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릿,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 등이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열등감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H. Kim(2018)은 고등학생을 ‘정서 불안정형’

과 ‘정서 안정형’ 집단으로 분류하여 진로정체감을 분석한 결

과, 부모양육 중 감독, 또래 소통, 교사애착이 두 집단 모두에서 

진로정체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Noh(1999)

는 부모, 직업학교 교사, 재적학교 교사, 직업학교 급우, 친구 

등의 지지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직업학교 

교사의 사회적 지지만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

로 자아정체감을 들 수 있다.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의 다양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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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능력, 신념, 생활사 등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내적, 

역동적인 체계를 뜻하는 개념으로 진로정체감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아가 자아정체감은 직업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에도 영향을 줌으로써(Marcia, 1966), 진로결정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Lea 외(2017)는 중3, 고2, 고3 시기의 자아정체감과 진

로정체감의 변화추이를 파악한 결과, 모두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중3 시기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높으면 고2, 

고3시기에도 높을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중3시기 자아정체감

은 같은 시기 진로정체감에 있어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3시기 자아정체감은 진로정

체감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아정체

감만으로는 진로정체감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

음을 의미한다(Lea et al, 2017). Kim 외(2014)는 중학생의 기

본심리욕구,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

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기 시

작하는 시기인 중학생들의 특성상,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자

아정체감에 영향을 주어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Son 외(2014)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발달환경영역의 변인을 알아본 결과, 삶의

목표>삶의만족도>자아정체감>학습습관>정서>자존감>또래애

착>방임 순으로 또래애착, 방임보다 자아정체감과 같은 개인변

인이 진로정체감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자아정체감에 따라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짐

을 확인하였다. 한편, Lee(2001)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Kim, 

2011; Kim, 2014; Ryu, 2015; Shin, 2014)에서도 자아정체감

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 자아정체감 등

은 청소년기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의 관

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

신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

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Kim, 2014; Lee & 

Sunwoo, 2015). Kim(2014)은 대학생의 긍정적 자아개념, 부모

와의 연결, 부모와의 분리 등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부모와의 분리정도가 클수

록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긍정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긍

정적 자아개념이 부모와의 분리보다 진로정체감에 대한 영향력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연결은 유의미한 영향력

이 없었다. Lee와 Sunwoo(2015)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부모의 방임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청

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의 방임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다시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부

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

아정체감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부모양육방식 뿐 아니라 또래애착 또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

체감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 Kim, 2018; Park & 

Yang, 2017). Park과 Yang(2017)은 부모방임, 또래애착은 자

아정체감,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방임을 덜 할수록, 또래

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독립변수를 부모방임, 또래애착으로, 매개변수를 자아정

체감으로, 종속변수를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감으로 설정한 매

개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방임, 또래애착과 삶의 만

족감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방임,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은 

부분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 Kim(2018)은 직업체험에 참

여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개인 및 환경 변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에 미치

는 영향력이 제일 컸으며, 교우관계, 합리적 설명(부모양육방식) 

순으로 진로정체감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지지와 진로인식도와의 관계를 알

아본 결과(Yoon, 2012), 자아개념이 진로인식도에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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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사지지 또한 진로인식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개념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지지 등이 진로정체감

에 미치는 효과가 자아정체감의 수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의 크

기나 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을 

확인하고,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KCYPS)’ 중1 패널 3차년도 자료를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무 응답자 92명을 제외한 2,080명이며, 

이 때 부의학력, 모의학력, 부의 근로여부, 모의 근로여부, 가구

연간소득(단위: 만원)은 부모가, 성별은 학생이 응답하였다. 

<Table 1>과 같이 연구대상자의 성별의 경우 남학생 

51%(1,061명), 여학생 48.0%(1,019명), 연령의 경우 15세가 

87.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14세 11.6%(261명), 16세 

0.6%(14명), 17세 0.1%(3명) 순이다. 부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 

45.5%(855명), 전문대졸 이상 54.5%(1,025명), 모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 58.1%(1,107명), 전문대졸 이상 41.9%(799명)로 나

타났으며, 부 직업유무의 경우 직업있음 97.3%(1,830명), 무직 

2.7%(50명)이며, 모 직업유무의 경우 직업있음 68.9%(1,311

명), 무직 31.1%(591명)로 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가 더 많

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구성은 KCYPS에서 정의한 요

인과 문항내용으로 모두 4점 척도이다. ‘1=매우 그렇다,’ ‘2=그

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역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역산 처리하여 모든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정도를 의미한다. 

1) 진로정체감 

  KCYPS의 중1 패널에 제시된 진로정체감 척도는 Kong(2008)

Variables Frequency (%)

Gender
Boy 1,061(51.0)
Girl 1,019(49.0)

Age

17 3(0.1)
16 14(0.6)
15 1,981(87.7)
14 261(11.6)

Academic 
attainment

Father
High school and under 855(45.5)

College and over 1,025(54.5)

Mother
High school and under 1,107(58.1)

College and over 799(41.9)

Working situation
Father 

Working 1,830(97.3) 
No working 50(2.7)

Mother
Working 1,311(68.9)

No working 591(31.1)
Houseold 

yearly income
(unit: 10,000 won)

Mean±Standard deviation 4,670.79±2,726.03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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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척도를 8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해 사용한 것으로 모두 긍정

적인 문항이기 때문에 역산 처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

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8개 문항의 Cronbach α값은 

.890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2) 자아정체감

  KCYPS의 중1 패널에 제시된 자아정체감 척도는 

Song(2008)의 척도를 8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

으로 개인발달영역의 사회･정서발달 부분에 해당한다. 자아정

체감 척도의 전체 8개 문항 중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

놓고 있다’,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 한다’,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 한다’의 1, 

3, 5번 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이기 때문에 역산 처리하였다. 따

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8개 문항

의 Cronbach α 값은 .622로 나타났다.

 

3) 부모양육방식

  부모양육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KCYPS의 중1 패널에 제시된 

양육방식의 항목 중 방임, 학대에 부모-친구관계를 추가적으로 

선택해 활용하였다. 방임과 학대는 Huh(1999), Kim(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사용한 것으로, 각각 4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이 중 방임 문항은 모두 긍정적인 문항이므로 역산 처

리하였고, 반면 학대 문항은 모두 부정적인 문항이므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부모-친구관계는 Huh(1999, 2004)의 부모양육방

식의 8개 하위 요인 중 감독(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과 교우 

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근거하여 작

성되어 본 연구의 부모양육방식 변수를 위해 추가하였으며, 총 

3개의 긍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산 처리하였다. 따라

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양육방식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11개 문항의 Cronbach α 값은 .743이다. 

4) 또래애착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또래애착의 경우 KCYPS 중1 패널의 

친구환경 영역에 해당하는 또래애착 척도 중 소외를 제외한 의

사소통과 신뢰 척도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Armsden 

&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IPPA)를 번안･수정하여 사용

했던 Hwang(2010), Kim(1995)의 문항을 활용한 것으로, 전체 

25개의 문항 가운데 중복 문항을 제외한 후 각 하위 영역 당 총 

3개의 문항씩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의사소통과 신뢰 

척도 문항은 모두 긍정적인 문항이었기 때문에 역산 처리하였

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값은 .883이다.

5) 교사관계  

  교사관계 측정도구는 KCYPS 중1 패널의 교육환경 중 학교

생활영역에 해당하는 학교적응 중에서 교사관계 척도를 사용하

였다. 교사관계 척도는 Jeong(2009)이 사용한 학교생활적응 척

도 중에서 교사관계 문항만을 사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

한 교사관계 척도의 문항은 모두 5개로 긍정적인 문항이기 때

문에 역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값은 .83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진로정체감은 평균값이 2.96(SD=.61)이었으며, 자아정체

감은 평균값이 2.63(SD=.40), 부모양육방식은 평균값이 3.13 

(SD=.39), 또래애착은 3.10(SD=.51), 교사관계는 2.88(SD=.63) 

등으로 부모양육방식과 또래애착은 상당히 높았으며, 교사관계

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은 5개의 변인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N M SD Min. Max
Career identity 2,074 2.96 .61 1.13 4.00

Self-identity 2,071 2.63 .40 1.00 4.00

Parenting style 1,982 3.13 .39 1.36 4.00

Peer attachment 2,078 3.10 .51 1.00 4.00

Relationship with teacher 2,079 2.88 .63 1.00 4.00

Table 2. Descriptions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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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ver 22.0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

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수들의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분석하였다. 진로정체감과 관

련된 선행연구에서 성별, 학년, 모의 학력, 가구연간소득, 부모

의 직업 유무 등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

로 사용되어(Ka, 2015; Kim, 2008; Kim, 2009; Kim, 2012; 

Lee, 2010; Yang, 2004; Yoon, 2004),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

로 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부모의 근로여부, 가구연간소득을 선

택하였다. 연구문제별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

였다. 

  둘째,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

치는 영향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iken

과 West(1991)가 제안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래프를 작성하고, 

조절변수인 자아정체감의 ‘상’, ‘하’ 집단별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의 관계의 크기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절효과 분석은 주 효과 분석에 상호작용항

(독립변수*조절변수)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F값 변화량과 설

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을 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관련 변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

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Control 
variables

Gender .044 .035 .083 .067 .038 .031

Academic attainment of 
father

-.008 -.007 -.007 -.006 .012 .009

Academic attainment of 
mother

.047 .038 .026 .021 -.004 -.003

Working situation of father .031 .008 .049 .012 .077 .019

Working situation of mother -.012 -.009 -.001 -.001 -.012 -.009

Household income 0.000021 .093*** 0.000016 .068** 0.000015 .065**

Independent 
variables

Parenting style 　 　 .113 .071** .004 .003

Peer attachment 　 　 .255 .205*** .165 .132***

Relationship with teacher 　 　 .122 .124*** .061 .062**

Self-identity 　 　 　 　 .578 .377***

Constant 2.773*** 1.266***   .548***

R2 .017 .104 .223

F 3.66*** 17.40*** 39.53***

* p<.05, ** p<.01, *** p<.001 
Dummy variables; Gender, Female=0, Male=1; Academic attainment, High school and under=0, College and over=1; Working situation, No working=0, 
Working=1.

Table 3. Influence of variables on career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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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모형 1은 통제변수만 투입한 것으로 성별, 부모의 학력, 

부모의 근로여부, 가구연간소득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연간소득(β=.093, p<.001)이 진로

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설명력

은 1.7%였으며, F값(3.66)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둘째,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독립변수인 부모양육방식, 또래

애착, 교사관계를 추가로 투입하여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력을 분석하였다. 모형 1과 마찬가지로 통제변수 중에는 가구연

간소득(β=.068, p<.01)이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는 또래애착(β=.205, p<.001), 교

사관계(β=.124, p<.001), 부모양육방식(β=.071, p<.01)의 순서

로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설명력은 10.4%로 모형 1에 비해 설명력이 8.7% 증가하였

으며, F값(17.40)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셋째,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 자아정체감을 추가로 투입하여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연간

소득(β=.065, p<.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연간소득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도 높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독립변수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아정체

감(β=.377, p<.001), 또래애착(β=.132, p<.001), 교사관계(β

=.062, p<.01) 순으로 나타나 세 변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정체감도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부모양육방식은 진로정

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F값(39.53)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설명력은 22.3%로 

모형 2에 비해 설명력이 11.9% 증가하였다.

2. 진로정체감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자아정체감에 따라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부모의 근로여부, 연간소득을 통

제변수로 설정한 후 진로정체감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omponents
Main effect Moderating effect

B β B β

Moderating effect of 
self-identity for 
parenting style

Parenting style .073 .046* .063 .040

Self-identity .642 .419*** .603 .393***

Parenting style*Self-identity .338 .095***

Constant 2.756*** 2.744***

R2 .202 .211
F 42.091*** 40.201***

F change 17.191***

Moderating effect of 
self-identity for pe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176 .144*** .174 .142***

Self-identity .593 .386*** .582 .379***

Peer attachment*Self-identity .071 .027
Constant 2.751*** 2.749***

R2 .216 .217
F 47.582*** 43.401***

F change 1.466

Moderating effect of 
self-identity for 
relationship with 

teacher

Relationship with teacher .090 .092*** .092 .095***

Self-identity .624 .407*** .638 .415***

Relationship with teacher*Self-identity -.093 -.046*

Constant 2.777*** 2.777***

R2 .207 .209
F 44.964*** 41.342***

F change 4.273*

* p<.05 , ** p<.01, *** p<.001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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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정체감이 미치는 영향의 주 효과 

β값은 각각 .046(p<.05)과 .419(p<.001)로 긍정적으로 작용하

고 있다. 여기에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정체감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되자 설명력은 20.2%에서 21.1%로 증가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β=.095)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정체감의 조절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래프와 회귀계수를 통해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정체

감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부모양육방식과 자

아정체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진

로정체감 평균값을 산출하여 작성한 그래프는 <Figure 1>과 같

다. <Figure 1>에 의하면,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라 부모양육방

식과 진로정체감 간의 기울기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아

정체감 상･하 두 집단별로 부모양육방식과 진로정체감 간의 회

귀계수를 산출한 결과,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자아정체감이 ‘상’인 집단(β=.215,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지만, 자아정체감이 ‘하’인 집

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자아정체감이 ‘상’

인 집단에서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또래애착과 자아정체감이 미치는 영향의 주 효과 β값

은 각각 .144(p<.001)와 .386(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여기에 또래애착과 자아정체감의 상호작용항이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자아정체감의 조절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관계와 자아정체감이 미치는 영향의 주 효과 β값

은 각각 .092(p<.001)와 .407(p<.001)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교사관계와 자아정체감의 상호작용항

이 투입되었을 때의 설명력은 20.7%에서 20.9%로 증가하였으

며, 부(-)적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므로(β=-.046, p<.05) 자아

정체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정체

감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긍

정적 영향력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 경우 의사결정력도 높아져 교사로부터의 영향력을 덜 받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그래프와 회귀계수를 통해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관계와 자아정체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진로정체감 평균값을 산

출하여 작성한 그래프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2>에 의

하면,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라 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 간의 기

울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자아정체감 상･하 두 집단별로 

Figure 1. Moderating effect of self-identity on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career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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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 간의 회귀계수를 산출한 결과, 교사관

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자아정체감이 

‘하’인 집단(β=.176, p<.001), 자아정체감이 ‘상’인 집단(β

=.137,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정체감이 ‘하’인 집

단보다 ‘상’인 집단에서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부모양육방식, 또래

애착,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

고, 관련 변인들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조

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22.0이었으며,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3차년도 자료

를 분석대상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Cronbach’ α,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정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정체감, 또래애착, 교사관계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부모양육방식은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분석 결과 가구

연간소득만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부모양육방

식과 자아정체감의 상호작용항에 정(+)적으로, 교사관계와 자

아정체감의 상호작용항에 부(-)적으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반한 시사점 및 제한점, 이에 따른 

후속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변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아정체

감, 또래애착, 교사관계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진로정체감의 형

성은 대인관계를 통한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 자아정체감과 같

은 개인변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나

아가 청소년기의 진로발달과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는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변인

이 교사지지나 부모양육태도보다 진로발달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난 연구(Go, 2017; Yoon, 2012) 결과와 관련된다. 또

래애착, 교사관계,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력

이 있으며 부모양육방식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

다는 본 연구 결과는 또래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부모보다는 또래와 함께 보내기 때문

에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진로와 관련된 정보와 정서적 지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Flaxman, Guerrero, & 

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self-identity on the influence of relationship with teacher on career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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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tchen, 1999, Yoon, 2015 재인용).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중에서 또래애착이 진로정체감 발달을 위해 중요한 변수로 나

타난 연구(Ahn & Lee, 2011), 교사와의 관계가 진로정체감 형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Lee, 2006; Noh, 

1999; Yoon, 2012), 또래 및 교사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진로정

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Hwang, 2018; H. Kim, 

2018),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한 

연구(Kim et al, 2014; Lea et al, 2017; Lee, 2001) 결과와 관련

이 있다. 반면,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Kim, 2012; Lee, 2010; Park, 2015)와

는 일치하지 않지만, 부모의 방임이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정체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Lee & Sunwoo, 2015)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이에 후속연

구로 부모양육방식을 좀더 세분하거나 진로와 관련된 부모 지

지로 심화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부모, 또래, 교사와 같은 의미있는 타자로부터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원별로 탐색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여러 

형태로 분류하여 그 분류별로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

적지지, 자존감지지 등 4가지 형태로 분류하여(Noh, 1999) 각 

지지 형태별로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진로지지 통제변

수 분석 결과 가구연간소득만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a(2015)와 Song(2006)의 연

구결과와 동일하다. 하지만, 진로정체감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Kim(2012), Hong과 Yoo(2008) 연구와 부모의 학력이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쳤던 Jin(2011), Kim(2012)의 연구결과와

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둘째,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대상으로 자아

정체감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부모양육방식 및 교

사관계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로 

정적 및 부적 효과가 각각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의 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격려, 존중과 같은 수용

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중학생 자녀의 진로정체감이 더욱 증

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아정체감이 높은 경우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이 증가하는 반면, 자아정

체감이 낮은 경우에는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

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첫 번째 연구문

제 모형 3의 결과 중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자아정체감이 높은 중학생은 자

아정체감이 낮은 중학생과 비교하여 어떤 다른 점이 있는 지 보

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중학생의 자아

정체감이 높은 경우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이 자아정체감이 낮은 경우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경우 의사결정력도 

높아져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교사와의 관계로 인

한 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지지의 하위 영역별로 자아개념과 진

로인식도의 관계를 알아본 Yoon(2012)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

지한다. 즉, 교사지지 하위 영역 중에서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

지, 정보적 지지의 경우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인

식도가 보다 유의미하게 높지만 물질적 지지의 경우 진로인식

도에 대해 주효과만 보일 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Yoon, 2012). 그러므로 교사관계에 대해서 일반

적인 의미 뿐 아니라 좀더 세분화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

속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중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

감과 또래애착과 관련된 학교교육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과수업에서 다양한 형식의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자

아정체감과 또래애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2015개정 기술･가정 중학교 교육과정 ‘청소년기 발달의 특

징’ 단원에서 자아정체감을 학습요소로 다루고 있으며, 성취기

준이 “[9기가01-01]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정

체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과 자신의 발달 

특징을 연결지어 이해한다.”로 자아정체감은 중학생을 위한 가

정과수업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또한 핵심개념 중 하나인 ‘발달’의 일반화된 지식은 “자

신의 발달 특징에 대한 이해와 자아정체감 형성은 건강하고 자

주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라고 할 때, 자아정체감은 본인 스스로 진로

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정체감을 향상하는 매

우 중요한 변수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또래애착과 관련지

어, 2015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과역

량 중 하나인 관계형성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기술･가정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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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관련 성취기준 ‘[9기가01-02]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

을 이해하고,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를 다룰 때 다양한 매체 활용과 토의, 토론, 역

할놀이 등과 연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아가 이를 토대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이 잘 형성되는지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부모의 근로여

부, 연간소득을 통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에 대한 차

이는 없었지만 가구연간소득이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의 진로 발달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

를 통해 확인되었듯 진로정체감은 한 가지 배경 변인에만 영향

을 받아 형성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 계열, 가족 구성 

등 개인특성 변인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된다면 학교 현

장에서 진로 상담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들자면, ‘한국 청소년･아동 패널

(KCYPS)' 중1 패널의 3차년도 자료에서 필요한 연구 변인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양육방식과 관

련해 의사소통, 애정과 같은 항목들은 3차년도 자료에는 포함되

지 않아 함께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

구 변인의 범위가 가정, 학교 환경에만 해당되므로 지역사회 관

련 변인들의 상관관계까지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진로와 관련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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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변인과 진로정체감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IBM SPSS 22.0이었으며,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3차년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빈도분석, 기술

통계, Cronbach’s α,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정체

감, 또래애착, 교사관계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부모양육방식은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정체감의 상호작용항은 정적 효과가, 교사관계와 자아정체감의 상호작용

항은 부적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진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상담, 가정교과에서

진로 교육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면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논문접수일자: 2017년 11월 8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6월 30일


